
세계기도정보

[세계] 수단부터 가자까지…국내난민 7천590만명 ‘집계이래 최다’�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브라질]브라질 작은 교회들, 홍수 이재민들 도우며 하나님 사랑 전해�

[누벨칼레도니] 유혈소요로 4명 사망…12일간 비상사태 선포�

[튀르키예] 비잔틴 초라 교회 모스크로 개조…이슬람 정당 달래기 ‘논란’�

[한국]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법적 성별 정정 허가”�

[중국] 통제 강화하는 중국…휴대전화 불심검문 규정까지�

[우크라이나] 1차 방어선도 없는 우크라 제2도시…“러군 그냥 걸어들어왔다”�

[토고] 아프리카 토고 총선서 여당 압승…대통령, 개헌안 공포�

[아이티] 아이티 서북부 폭우 계속...홍수·산사태로 13명 사망�

[스리랑카] 사찰.사원에 둘러쌓인 교회…괴롭힘과 방해에도 믿음 지켜�

[멕시코] 멕시코 이달고 기독교인들, 종교적 박해로 고향 떠나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

허수성(허인영)-태국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정남교회(한덕숙전도사), �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2024. 5
멕시코에서

https://prayer24365.org/50738/
https://prayer24365.org/50635/
https://prayer24365.org/50662/
https://prayer24365.org/50665/
https://prayer24365.org/50627/
https://prayer24365.org/50551/
https://prayer24365.org/50537/
https://prayer24365.org/50373/
https://prayer24365.org/50434/
https://prayer24365.org/50358/
https://prayer24365.org/50369/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어깨동무하며 오는 고난 (쿠바)! 

5월 22일 화요일, 까마웨이의 라몬목사와 6월 모임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까마웨이의 목

회자 모임을 조율하는 조율자다. 간질에 걸린 두 아들과 아내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한다. 6월 24일 쿠바를 들어가는 까를로스 목사와 크리스토퍼 목사 편으로 이들이 필요한 약이 전

달되지 못하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꼭 필요한 약품들은 이곳 멕시코나 코스타리카에서 

기부되는 약품에 들어오길 함께 기도한다.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도가 최고의 도구

다. 라몬 목사가 이번 달 까마웨이의 상황을 설명한다: “목사님, 지금은 하루에 20시간 정도 정전입니

다. 집에 냉장고가 있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34~35도의 습하고 무더운 여름인데 하루

에 20시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선풍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

리고 있는지 물었다: “요즘 지역교회들 예배 시간을 낮으로 이동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랜턴을 충전

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으니…” 그의 말처럼 3월에 방문했을 때도 여러 교회가 낮에 모이

고 있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수가 없었다. 전기 없는 세상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였다. 

라몬과 이야기하면서도 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 쿠바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

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쿠바로 가져오는 의약품의 경우 검사나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었다. 

6개월씩 계속 연장을 거듭해 왔는데 올해 5월 10일에 이 연장 조치를 올해 6월 30일까지로 제한 하겠

다는 공지가 발표되었다. 쿠바의 상황은 좋아진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몬 목사 가족을 비롯

해 많은 이들이 우리가 조달하는 약으로 지탱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난 분명 피할 길

을 예비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열린 문 (과달라하라, 메리다)….. 

4월 27일 토요일, 오늘은 과달라하라 행복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행사를 하는 날이

다. 좁은 예배당에 놀이기구들과 맛난 음식이 준비되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판 앞에서 

서서 환하게 웃으며 따꼬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5월 한 달은 소속 교회 마다 어린

이 행사를 가진다. 과달라하라 행복한교회는 출석 어른이 120명인데 아이들이 60명이다. 하나님이 우

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멕시코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제자훈련은 이제 단 한 명만이 남았다. 멕시코 

내에서 나의 사역은 막힌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소속교회들과 연합하는 교회들 안에 어린이 

사역이 일어남을 본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기회들이 주어진다. 

5월 23일부터 나는 한 달의 일정으로, 메리다로 들어간다. 첫 번째 방문의 목적은 쿠바 목회자들을 

대신해 메리다 지역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일이다. 쿠바에 전달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코스타

리카와 이곳 멕시코 지역교회에서 모아져 나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매달 멕시코에서만 쿠바를 위한 특

별 헌금 900~1,000불이 모인다. 이번에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지역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강의와 

함께 또 설교할 기회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는 지역교회에 그리스도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메리다 방문의 두 번째 목적은 올 2월에 있었던 1차 교사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들을 방문해 그들이 

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다. 2월에 세워

진 현지 교사들을 통해 6월 15일 2차 교사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메리다는 지금 40도가 넘는 무더

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2차 교사 세미나를 위해 매주 17명의 현지 교사가 함께 모여 세미나를 준비 중

이다. 

올 2월 한국에서 이곳에 뿌린 어린이를 향한 열정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다. 올 2월 교사 세미나

를 진행하며, 우리 중 누구도 이 일이 이렇게 펼쳐져 나갈 것이라 상상한 이가 없다. 나는 이번 2차 세미

나에 치아빠스에 있는 친구 빠꼬 부부를 초대했다. 내년 1월에 있을 3차 세미나 장소 중 한 곳이 치아

빠스다. 코로나에 걸린 나를 걱정해, 이구아나를 구워주었던 곳,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원숭이 

한 마리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곳, 난 그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꿈을 꾼다. 이번 2차 

교사 세미나가 메리다와 치아빠스를 연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쿠바).. 

6월 24일 월요일, 쿠바를 향해 코스타리카에서 까를로스 목사와 멕시코에서 크리스토퍼 목사가 들

어간다. 의약품과 함께 현지 목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6~9월 후원비를 들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신학교의 마지막 과목을 까마웨이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10월 28일 까마웨이에서 있을 마지막 학생들의 졸업식과 안수식을 위해 나도 19월 23일 쿠바행 비

행기표를 구입했다. 매번 나를 향한 이민청의 재제를 경험하며 요즘은 매 순간 이번이 마지막 방문일 것

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준비한다. 올 10월을 마지막으로 10여년 지속된 우리의 이동식 신학교를 마무

리하게 된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도제목: 
1. 5월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될 메리다 순회 설교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소서. 

2. 6월 15 일날 메리다 현지 교사들이 진행할 2차 교사 세미나를 통해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3. 6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쿠바 사역을 위해 들어가는 팀원들의 출입과 참석하는 모든 자들

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 주소서.


